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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9(토)�고린도전서� 5-7장� �누가�자유한�사람인가?

고린도교회에는�유력자들이�다수�있었습니다.

이들은�자산가, 식자층, 선택/결정권을�가진�자들로

세상에�소개하고�어필할�만한�사람들이었습니다.

그들은�스스로�지적이며�사상적으로�고양된�자,

영적으로�깊은�사람이라는�자만에�빠져있었습니다.

자신들은�무엇에도�얽매지�않고�자유한�사람이므로�

어떤�경계도�넘나들�수�있는�것처럼�우쭐댔습니다(5:2).

그들은�복음으로�누리는� <자유>를�오해했습니다.

율법으로부터의�자유는�방종이�아닙니다.

율법적�굴레를�벗어나�율법의�근원이신�주께�속하는�삶,

제한된�율법이�아니라�온전한�하나님의�법에�속하는�삶,

단호할�것은�단호하며,�선택할�것은�최선이도록�

성령에�따르는�것이�그리스도인의�삶인�것입니다.

그들은�세상조차�꺼리는�음행들을�버젓이�행했고(5:1),

성도�간의�고소/고발로�세상�법정을�찾았습니다(6:1,6).

성령과�연합한�자와는�거리가�먼�사람들로서(6:17-20)

하나님의�통치를�만방에�부정하는�삶을�살았습니다.

유월절�어린양,�예수님과�함께하는�구원의�여정에는

누룩을(옛 생활/이전 방식/불의)을�완전히�제거해야�합니다.

자유라는�미명�아래�도덕적�문제들을�외면하거나

용서/사랑/관용의�이름아래�죄가�간과되지�않도록

성령으로�결연히�대처해야�합니다(5:6-8,6:9-10/ 5:9-13).

영적인�깊이는�성령으로�이루는�것입니다.�

지식/문화/사상/이목/압력/관례에�따라�움직이기보다

모든�지혜와�선의�근원이신�하나님께�나아갈�때,

성령께서�가장�적합한�것을�적법하게�얻도록

적재/적소/적시로�인도하실�것입니다.

 

나는�하나님�안에서�자유한�자입니까?

❶ 자유/용서/사랑이라는�이름�아래�외면/간과하는�죄가�있습니까?
❷ 아직�제거하지�못한�누룩은�무엇입니까?�


